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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자형 (字形)파 서체 (書體)에 대하여 

01 강 로 

(당국대 교수 • 국어 학) 

I. 머 리 에 

이 글은 한자의 자형(字形)을 대상으로 하여 두 갈래로 갈라서 서술하 

였다. 첫째는 한자의 으뜸이 되는 글자를 중심으로， 이것올 잘못 쓰는 경 

우와， 이와 비슷한 다른 글자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에 주안점을 두었고， 

둘째는 한자를 쓰는 방법을 해서(階書). 행서(行홈). 초서(草홉). 예서(앓 

홉)플로 칼라서 이들 서체를 잘 쓴 사랍과 그 특정에 대하여 논하였다. 

n. 자형에 대하여 

한자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다. 최근의 집계에 의하면 약 50.000 자 가 

량의 한자가 쓰였다 한다. 이 대목에서는 성명의 변의상 두 갈래로 갈라 

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어느 으뜸이 되는 한자률 잘못 쓰는 경우이고， 둘 

째는 비슷하연서도 아주 다른 두 글자률 혼동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약자 

(略字)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1. 잘못 쓴는 글자 

한자는 어느 으뜸자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글자롤 생 

산하였다. 그런데 그 으뜸이 되 는 글자-부수(部首)를 포함하여 -가 약 

200 자 가량이나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비슷하여 본다의 자형에서 벗어 

나셔 잘못 쓰는 것들이 많다. 이 중에서 흔히 쓰고 또 잘못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몇 자만을 골라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자의 字形과 홉짧에 대 하여 59 

古文l톨와 右:til를 어느 글방의 선생이 제자에게 이러한 책을 찾아 

오라고 심 부름을 시 키 고 종이 에 ‘古文質寶’ 라고 써 주었다. 그랬더 니 그 

제자가 얼마 뒤에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못 찾은 이유가 선생님이 써 준 

‘古文합寶’를 ‘右文|펀賣’로 잘못 알고 그런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돌아 왔다는 설명이었다. 물론 어느 갱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한자는 조심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기 쉽다는 것을 일깨 

워 주는 좋은 경구인 것은 틀립 없다. 한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랍으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정말 쉽다. 앞의 책 이름에서 ‘古’ 자를 ‘右’자 

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文’ 자와 文 자는 조금만 세밀히 살펴 

연 곧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文’을 잘못 알고 그 위에 첨융 

젝 어 ‘文’ 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것은 아주 잘못이 고，3t올 소리 부 

호로 한 ‘校’에 한 점을 찍어서 ‘校’으로 쓰는 것은 아주 찰못이다. 주의 

할 점이 또 있다. 까딱하면 ‘收’ 자와 ‘柱’ 자롤 혼동하기 쉽다. ‘柱’윤 

‘지팡이장’이고 ‘放’는 ‘낱매’로서 원고를 ‘ 1 매， 2 매’할 때에 쓰는 글자 

다. 이 글자에 관계 되는 상식 문제 하나를 멋붙인다. ‘ 1 매’는 종이의 

앞 연과 뒷 면을 둘로 보아 이르는 말이고 장(張)은 앞뒤 연을한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흩’과 톨 이 글자를 자전에서 찾아 내라고 하연 학생이나， 일반 사 

람 들은 어느 부(部)에 들어 있는지 몰라 상당히 애률 먹을 것이다. 이 

두 글자는 모두 目(눈목) 부에 들어 있다. 또 이 두 글자는 잘못 쓰는 사 

람도 상당히 많은 줄로 안다. ‘直’ 이것이 정확한 글자이고， 훨 • 흡， 들 

은 모두 잘못이다. 이 글자는 目 부 3 획이다. ‘質’ 자는 잘못 쓰는 사람 

이 더 많다. 目 부 5 획에 들어 있는데， ‘륨’￡로 써야 할 것을 ‘흉’으로 

또는 ‘直’으로 또는 ‘훨’ A로 쓰는 사랍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잘못이다. 
이 글자는 ‘目’을 중심으로 위로는 1:::, 아래로는 ‘μ’이 이어져서 이루어 

진 글자이다. 

‘內’ 와 全 이 글자는 모두 ‘들입 入’ 부수에 들어 있는 글자이 다. 

‘內’ 자는 入 부수의 2 획， ‘全’ 자는 4 획이다. 이 글자 들은 대부분아 

‘A’부수에 딸린 글자로 알고， ‘內’ 자를 ‘內’， 또는 ‘찌’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이다. 그리고 이 글자는 디(나무의 끝 부분을 상 

정함) 안에 入(도끼나 낫의 자루)를 넣어서 만든 글자로서 여기에 ‘木’자 

를 붙여서 자루예(빼)자를 만든 데에서 ‘內’에는 ‘자루예’와 ‘안내’ 동 

‘예’와 ‘내’의 두 옴이 있는데， 현재에는 이 두 글자를 분리하여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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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예’로 쓰고， ‘內’는 ‘안내’로만 쓰는 경향이 있다. 

‘全’ 자는 ‘金’ 자와 두 군데가 다르다. ‘全’은 들입入 부수인데， ‘옳’ 

윤 Á(사람인)이고， 앞엣것은 王인데， 뒤엣것은 .:m:이다. 이런 원리에서 

‘全’ 자를 ‘全’ A로 쓰는 것도 잘못이고， ‘金’ 자를 옳￡로 쓰는 것도 잘 

옷이다. 갱확하게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톱 이 글자도 부수 8 획에 딸린 글자인데， 이 글자를 흔히 ‘좁’으로 

잘못 쓰고 있다. 잘못 쓰는 사랍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글자 ‘育’을 허용 

할 것인지까지가 문제로 퉁장하고 있다. 이 글자를 허용하게 되면 이 글 

자률 모체로 한 t뽑아나 淸， 隔， 購， 靜 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둥의 

문제가 차례로 제기되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띈다. 이렌 혜단을 없애기 

위하여 으뜸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할 것이다. 

훌 이 글자는 부수(部首)로 쓰이 는 글자로서 이 글자를 바탕으로 다 

른 많은 글자를 파생시키었다. 12 획으로 반드시 ‘--’ 아래에 'J;ll’올 이 

어서 갱확히 '!A이 되도록 써야 한다. 그런데 찰못 쓰는 경우가 너무도 많 

다. 寅， 또는찾 품 들은 모두 잘옷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으뜸 글자가 

잘못 되연 이 글자를 바탕A로 한 橫， 홉 들은 모두 잘못 알게 된다 o 

뜸 글자를 정 확히 쏘도록. 

흙 이 글자는 흔히 쓰는 검올혹(黑) 자이다. 黃 자와 마찬가지로 부 

수자로 12 획인데， 이 글자를 혼히 惠으로 잘못 쓰고 있다. 엄밀히 말하 

면 이렇게 쓴 것은 글자가 아니다. 이 글자가 으뜸 글자인데， 이 글자를 

잘못 쏘연 이 글자에 랄린 ‘默， 點， 짧’ 들과 같은 글자를 모두 잘못 쓰게 

된다. 이 글자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정은 默·點 ·랬 을로 스쓰는 일이 있는 

데 되도록 갱확하게 써야 한다. 

톨 변에 띨린 글자 이 글자는 본디 머뭇거릴착훌 자인데 실지로 독렵 

한 글자로는 현재에 잘 쓰이지 않고 ‘책받칩’이라 하여， ‘L’와 같이 꼴 

을 바꾸어 쓰고 있다. 문제 되는 점은 다른 글자를 파생시키는 과갱에서， 

‘L’으로쓰기도하고. ‘L’으로쓰기도하여 ‘近:近， 遺:遺， 過:過’

의 양형￡로 달리 쏟다. 중국의 강회자전이나， 우리나라의 전운옥펀 등 

에 모두 왼쪽을 표준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척우로 써 내려 온 

것은 오른쪽의 ‘L’의 자형이다. 현재로서는 처리 문제가 아주 난처하게 

되었다. 두 자형올 모두 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어느 한 자형올 표 

준으로 정할 것인지， 어느 한 쭉을 표준 삼는다연 어느 자형을 표준으로 

상을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할 운제인데， 나의 사견으로는 현재까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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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써 온 자형을 추인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2. 혼동하기 쉬운 글자 

한자를 혼동하여 쓰는 것융 지칭한 우스갯소리에 어로불변(魚홈‘不辦)이 

란 말이 있다. 고기어魚 자와 노나라로홈 자를구별하지 못한다는뭇이다. 

그러나， 이런 갱도 이상으로 아주 비슷하여 얼른 보아서는 그 구별을 전 

혀 변별하지 못할 만한 글자가 수두룩하다. 이 대목에서는 이런 글자 중 

흔히 쓰는 것 몇 개만 콜라서 제시하고 약간의 설명올 붙였다. 

刺와 쩨 이 글자는 자형이 너무 비슷한 데다가 작은 활자체에서는 분 

간하기가 무척 어렵다. ‘刺’는 ‘찌률자’로서 刀 부 6 획이고， ‘刺’는 ‘어 

긋날랄’로서 똑 같은 n 부 7 획이다. 임금이 창수시는 밥을 ‘수라·라 하 
는데， 차차 표기로 ‘水刺(수라)’라고 쓴다. 그런데， 이것을 자전석요(字 

典繹홈)에서조차 ‘水刺‘로 찰못 쏠 갱도이다. 전염병 중에서도 무서운 

병으로 콜헤라(cholera)가 있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글자인 한 

자로 ‘虎列刺’라고 썼다. 이 음이 중국음으로는 콜레라에 가장 가깡기 때 

문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랍으로서는 ‘호옐랄’로 일어야 할 터인데， 刺

자가 刺 자와 비슷한데， 刺 자는 혼히 쓰지 않는 글자이고， 刺 자는 흔 

히 쓰는 글자이므로 이것올 ‘호열자’로 잘못 원어서 국제켜￡로 수치를 

겪은 일도 있다. 이 두 글자는 갱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末와 末 이 두 글자는 모두 木 부 1 획 에 속하여 있는 글자다. 이 두 

글자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木’ 자에 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木 자를 ‘$’ 자와 같이 갈구리 모양으로 위로 삐쳐 

쓰는 것을 혼히 보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이다. 木 자의 변에 딸린 글자가 

약 700 자 가량되는데， 木 자를 木 자로 찰못 쓰게 되연 그 여파가 木 부 

에 딸린 다른 글자에게도 마치게 된다.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未는 위의 가로 획이 짧고 아래의 가로획이 걸다. ‘아 

닐미’로 읽는다. 이것에서 따생된 낱말로미래(未來)， 미안(未安)， 미달(未 

達)…둥의 낱말이 있다. 末 자는 위의 획이 걸고 아래 획이 짧다. 말기 

(末期)， 월말(月末). 연말(年末) 들의 낱말이 있다. 찰못 쓰거나 잘못 원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求와 t 求는 水 부의 2 획이고， 기t은 木부의 I 획으로 계보가 아주 

다른 골자이다. 다른 글자이면서도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하여 혼히 혼동하 

고 있다. 求는 ‘구할구’로서 무엇을 ‘찾아서 얻다’， ‘고르다’ 따위의 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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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기t은 ‘삽주출’로서 음운 ‘출’이고 약재에 쓰는 풀의 이륨이다. 求

는 ‘水’가 으뜸 글자이므로 J (갈구리궐)과 같아 써야하고， 꺼t은木부。l 

므로 I (위아래로 통할 곤)이 으픔이 되어서 올려 빼쳐서는 철대로 안 된 
다. 이와 같아 으뜸 글자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여야 거거에서 파생된 여 

러 글자롤 해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혼동하는 일이 거의 없 

다‘ 述 자는 꺼t에 ‘L ’ 이 합하여 이 루어 겼으므로 ‘베 풀솔’ 이 다. 뭇은 ‘베 풀 

다’이고 음은 ‘술’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술(陳述)이니， 솔회(述蘭) 

따위와 같은 복자어(複字語)로 발달하였고， ‘行’ 자의 가운데 끼이어 들 

어 ‘術’ 자로 발달하여 , 술책 (術策) • 울수(術數) . 학술(學術) • 기 솔(技 

術) 들과 같은 낱말을 생산하였다. 求 자는 ‘L ’ 자와 어울리어 途 자률 

생산하였는데， 이 글자는 ‘쩍구’로서， 시경의 짧짧淑女君子好速의 뭇에 해 

당하는 글자다. 이 글자의 모양이 述 자와 비슷한 데에서 혼동하여 쓰는 

정우가 많다. 혜 오래 천 모 대학에서 원솔랑(元述郞)을 원구랑(元速郞) 

으로 잘못 쏟 일까지 있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훌과 훗 東은 木 부 4 획의 ‘동녘동’ 자이고， 東은 역시 木 부 5 획의 

‘가렬간’ 자이다. 이 차이는 마치 黑과 累의 차이와 비슷한데， 이 두 글자 

는 黑이 표준이 되므로 黑은 찰옷이다. 그러나， 문제의 글자는 아주 별개 

의 글자이면서 그 자형이 아주 비슷하여 많은 혼션을 벚고 있다. 東 자는 

‘木’과 어울리어 ‘기둥동’￡로 발전하여 일동(-陳). 오동(五陳) 들과 같 

은 ‘동’음이고， 뭇운 기둥을 지시한다. 그러나 ‘標’은 쓰기로 유명한 ‘소 

태나우련· 자이다. 이 밖에 옳과 어울리어 線 자를 생산하고.*과 어울 

리어 練 차를 생산하였는데 이 글자의 음은 모두 련이다. 그런가 하연 * 
와 어울리연 操 자가 되는데， 이 글자는 드뜸 글자인 東 자와 통용되는 

‘가혈간’ 자이다. 東과 東은 미세한 차이치만 아주 다른 글자이므로 조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夫. 太. 夫， 夫’ * 위의 5 개 글자 중 ‘*’만이 ‘-j((개견)’자로부수 

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大’를 으뜸 글자로 하여 파생된 것들이다. 우션 

夫와 天의 차이는，지아버부(夫) 자는 天에 비하여 제일 위의 가로 획의 

위 로 꿰뚫고 올라갔다. 이 헌 특징 때문에 속칭 출두천 (出頭天) ‘하늘천의 

머리 위로 치솟은글자’라는익살스러운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변별척 요 

소는 위에 있는 획에 막히어 있느냐 치받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다옴 

天과 夫의 차이는 天의 위의 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명에서 위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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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올려 긋는데 반하여 夫 자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를 향하여 가엽게 

삐치는 데 있다. 의미와 쓰임은 전혀 다르다. 天은 하늘을 기본 뭇으로 

하여 이것을 기저에 깔고 확장된 것A로 천의(天意)， 천싱(天心) , 천자(天 

子) 동 무수한 낱말을 양산한다. 그러나 天는 굽을요， 아름다울요， 일찍죽 

을요 둥 음이 ‘요’이고， 돗은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쓰인다. 天과 夫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여 식별하기가 어려우으로 조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可笑롭다’의 ‘可笑’를 파자(破字)하여 ‘T 口竹天(청구쭉요)’라는 은어가 

쓰이는데， ‘丁口’를 합하면 ‘可’ 자가 되고 ‘竹天’를 합하연 ‘웃음소(笑)’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글자의 음을 나타내는 요소가 ‘天 (어여뿔요)’이므 

로 ‘笑’의 음이 ‘소’가 된 것이다. 太와 *의 변별척 요소는 ‘점’을 찍은 

위치에 있다. 이 두 글자를 잘 구별하여 쓰지 않으연 큰 잘옷을 범하기 

쉽다. 太子라 하연 임금의 아들로 지극히 높은 촌재이다. 그러나， 大子라 

고 하연 욕에 혼히 쓰이는 ‘개새끼’가 된다. 그 차이는 정이 놓이는 위치 

에 불과하지만， 그 비치는 뱅위는 상당히 넓다， 한자가 이런 특정 혜문에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3. 약자와 본자와의 혼동 

한자는 글자 수도 많지만 한 글자에 대한 이형(異形)도 많다. 이 이 

형동자(뤘形同字)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약자이다. 중국에서는 글 

자 생활을 한자로만 꾸려 나가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버젓이 한글이 있는데， 쏠 데 없이 약자를 제쩡하여 많은 문제 

를 야기시키었다. 다음에 약자에 의하여 흔동하는 몇 가지 보기를 들어 

그 시청을 촉구한다. 

훌의 약자로서의 훌과 으뜸 굴자인 훌 조선조 말기에 홍화학교(興化學 

械)를 졸업하고， 배재학당에서 오랫동안 영어 교사로 재칙하고 있다가， 

당시의 조선어학회(혐채 한글학회의 전신)의 사전 면찬원으로 큰 사전 

현찬에， 우리나라의 제도어를 맡아 큰 공척올 쌓은 분으로 동운(東릎) 이 

중화(李重華) 션생이 있다. 이 어른이 우리나라의 고제도에 워낙 아는 

것이 많아서 두계(斗훌) 이병도 박사가 ‘나의 연구 생활의 회고’ C?) 인가 
하는 글을 사상계에 발표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대학의 교양 국 

어 교재에 실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교양 국어에는‘東훌 李重華 선생’ 

이 ‘東題 이중화 선생감로 기록되어 있었다. 까닭은 간단하다. 이병도 박 

사가 존경하는 분에게 약자를 쓴다는 것이 예의가 아니어서 훌 자의 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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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훌’자로 일부러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 사랑은 ‘훌’ 자가 ‘藝’자의 

약자인 줄만을 알고， ‘향풀릎(운)’ 자가 본다 부터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토막극이다. 백 년 이백 년 후에 東靈와 東홈이 혼동하여 

쓴 경위를 모르는 사량이 그 진가를 무엇에 의하여 변별할 것인가? 여기 

에서 한차를 사용하는 데에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산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톨와 그 약자로서의 台와 본자로서의 台 일본에서는 ‘훌’와 ‘台’의 음이 

모두 다이 (것 1')로서 두 글자의 음이 같다. 그러니까 ‘훌’ 자의 약자로 

‘台’ 자를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글자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臺’자는 至 부 8 획에 들어 있는 글자로 음은 ‘대’， 뭇 

윤 돈대， 축대(樂臺) 동에 쓰이는 ‘무워 챙은 높은 지대’이다. ‘台’는 口

부 2 획에 들어 있는 글자로서 음도 둘이 있고， 따라서 뭇도둘로 갈린다. 

첫째는 음이 ‘태’， 뭇은 삼태성(三台星)이란 벌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台’ 자를 ‘별이름태’라고 한다. 다른 하냐는 ‘기뿔이’이다. 뭇은 ‘기 

쁘다 음은 ‘이’이다. 여기에서 남 이 장군(南↑台將軍)이라고 속칭하는 ↑台

(현안할이)가 파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I훌’와 ‘台’는 음 

으로나 뜻으로나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글자이다. 이것을 일본 

사랍이 쓰는 것을 맹목적으로 흉내내어 혼동하여 쓰고 있다 그리하여 진 

심으로 경건하게 모시어야 할 호국의 영령이나 。。훌로 짝듯이 써야 할 

경우에 00台로 쓰고 있는 것율 흔히 본다. 좁][훌， 顧影훌 들은 마땅히 

‘훌’로 써야 한다. 이런 것을 아무 반성 없이 ‘台’로 쓰고 있는 것은 잘 

못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홉 자의 약자 予와 본자의 予 한글로 ‘예산’이라고 하연 될 것을 굳이 

한자의 ‘予算’ a로 쓰는 일이 있다. 予 자는 ‘ J (갈구리궐)' 부의 3 획에 

들어 있는데， ‘냐여， 줄여’ 들로 뜻은 일인청의 자신을 가리키는 ‘나(我)’ 

와， 남에 게 무엇을 갖게 한다-주다-이 고， 음은 모두 ‘여 ’ 이 다. ‘據’ 는 

‘家(돕시)’ 부 9 획에 들어 있는 글자로서， ‘현안할여， 기뿔여’로 원는데， 

음은 ‘여’이다. 요즈음 ‘예’로 원고 ‘마리’의 뭇￡로 읽는 것은 곁가지이 

다. ‘據·의 본다의 음이나 본다의 뭇에서 멸리 벗어난 것이다 본자로서 

도 으뜸이 되는 뭇이나 음에서 완전히 벗어녔는데， 한솔 더 떠서 이것의 

약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보연 약자에서 오는 교육척인 혼란은 

너무나 크다. 할 일이 많은 현 시점에서 이런 데에 시간을 냥비할 까닭이 
있을까? 



한자의 字形과 홉짧에 대 하여 65 

m. 서체(書體)에 대하여 

서체는 한 마디로 글자를 쓰는 본이다. 

글을 쓰는 데에는 문체(文뼈)가 있다. 이것은 글을 짓는 격식(格式)과 

규모로서 요즈음으로는 글을 짓는 스타일 (style) 이 다. 글을 짓는 데 에 문 

체가 있듯이 글씨를 쓰는 데에도 서체가 있다. 즉 글씨를 쓰는 볍식(法式) 

과 여러 가지 본보기이다. 서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서 풀이할 수 있 

다. 하냐는 글자가 처음 생겼을 때의 아주 복잡한 형태로부태 현재의 자 

체(字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큰 자체적인 변화에 따라 외견상 아주 

다른 자형으로 바뀐 분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른 것으로 대천(大훌)，소 

전 (小餐)， 예 서 (홉書)들이 있다. 

다른 하나는 똑 같은 글자를 쓰는 방법을 기준A로 하여 해서(階書)，초 

서(草혈)，행서(行홉) 들이 있다. 다시 이 두 가지를 한데 아울러서 다섯 가 

지 체가 있는데， 이것을 오체(五體)라고 한: ~. 이 오체를 다시 가늘게 가 

르연 천체(훌體)， 팔분체(八分體)， 진서(圓書)， 행서(行뿔)， 초서(草홉)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문(古文)， 대천(大훌) , 소전(小훌)， 예서 

(웠홉) , 초서 들의 다섯 갈래로 나누기도 한다. 이상의 오체에 대하여 우 

리나라의 서예인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살펴 보기로 한다. 

1. 전서체 (훌홈眼)와 한국 명필 

전서에는 대전(大餐)과 소전(小훌)이 있논데， 대전은 중국 주나라(周) 

의 선왕 때에 태사(太史)벼슬로 있던 사주(史觸)가 비로소 쓴 글써체라고 

하여 주문(觸文) 또는 주서라고도 하는데 종이가 발영되기 전이라 큰 대 

나무를 쪼개어 이것을 밟착하게 다듬고 가죽끈으로 이어 매어서 두루마리 

를 만들고 거기에 잘 드는 칼로 하나하나 새기어 쏟 것이다. 그런데 이 

서체는 워낙 복잡하여 쓰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힘들며 현재는 구하여 

보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 표본을 보이기가 어려워서 대체 

척인 설명으로 끝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서를 쓰는 서예가도 대체 

로 소전율 쓰는 분이 않고， 대전에 대하여서는 참고할 문헌이 거의 없는 

실갱이다. 





이 압은 옛날 성현률의 말씀을 :::J... 

대로 지키어셔 말파 행동이 규벙에 

셔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집 

의 살령이야 어떻게 되든. 천혀 영 

두에 두지 않고 책 보고 글씨 갚는 

얼로 세월올 보냈다. 그 셔법이 철 

요하기로 당시에 당할 사랑아 없었 

다. 얼찍이 셔경의 태강〈太Ef'I) 왈 

현 (j\.篇〉융 손수 쩌서 임금께 바친 

일이 았었다-

하였다‘ 그의 글씨를 다음에 보 

인다‘ 
옆에 째시한 글씩는 문수사장 

경비 〈文흉좋훌훌經홉후)의 천액인데， 

대표척인 작풍이다. 이 전 

진천(棄훌)의 청통척언 

진수(홈廣)를 얻은 신풍이 라 한 

다. 다읍의 착은 글씨는 그의 행 

서체인데， 당시 중국의 제일 가 

는 영필로 I녕성올 떨치던 초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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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 서 에 능하였고， 이 앙도 그 文珠걷후훌훌용B￥훌짧 ~l! 훌훌1lR; {-t 

에게셔 많은 것올 배웠다 한다. 그러냐 01 '1:11 문의 행서는 억셔1 .:iZ. 아름답 

고 혜락한 풍01 조앵부로셔도 한 결융 물러설 갱도의 경지에 달하였다. 

이 비는 조션조 청조 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이 신 위〈申緣)의 경수당전 

고〈훌훌쫓堂全펌)에 기록되어 있는데 현채는 그 부셔진 조각 하나도 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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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珠극놓훌~j'j!￥ 李혐 高麗g￥ f:\:

(2) 허 옥(許樓)의 척 주동해 비 (階州東짧陣) 전서 

허 목0595 -1682)은 본관이 양천(陽JII)이고， 자는 문보(文父).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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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和父). 호는 미수(眉휠)이다. 유학자로 둥용되어 우의갱에까지 올랐 

다. 학문이 깊어 미수 기언(記 

름) 20 권을 저 술하였다. 글씨 는 

천서를 전공하여 독자척인 서법 

을 창시하였고， 해서나 행서도 

그의 전서법을 바탕A로 적철하 

게 웅용하여 고아한 운치 를 드러 

낸다. 그의 전서는 정통의 서법 

에서 어긋났다는 지탄을 받기도 

하나， 그의 독자척안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살피어 풍부한 예술 

성을 발휘하였다. 

이 통해벼는 그가 상척 부사로 

있을 때에 글도 자신이 짓고， 글 

? 

써도 자신이 써서 세운 것인데lt!J;써{東海6쩔 훌本 許뿔 李朝g￥代

뒤에 풍랑에 침몰되어 없어져 버렸다. 마침 부본으로 써 둔 것을 가지고 

다시 써서 비문에 새기어 세운 것이 현재 삼척 군내에 서 있다. 위에 그 

일부만을 소개한다. 

이것을 정서로 옮기연 다음과 같다. 

t;iI훌 m"ìî훌 百川朝껑 其大無뿜 東~t沙海 無뼈無't9 ~j훌大澤 햄 ... 

(3) 신 착(申練)의 고상서 (古尙書)

신 작의 처음 이름은 경(網)이고 자는 재중(在中) • 호는 석천(石쳤)아 

다. 영조 36 년(1 760) 에 출생하여 순조 28 년(1 828)에 세상을 떠닮다. 중 

광시(增廣試)에 합격하였A나， 방방(放樓) 되기에 앞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그뒤로는 벼슬에 오룰것을단념하고 명생을 경전 연구와 글써 

쓰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그는 문장도 뛰어났거나와 글씨를 잘 써서， 특 

히 한나라 이후 발달된 예서(課畵)나 고전(古훌)을 잘 썼다. 그리하여 고 

문 상서(尙홉)의 복고와 그 주해에 전력올 기올이었다. 이 글에서 소개할 

것은， 그의 육훨(肉筆)로 고상서(古尙홉)률 쓴 것이 있는데， 서체률 이 



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기에 

그 몇 줄을 다옴에 소개한다. 

갱자~ 쏟문장 

티若橋古쭈함寶 티放뺏 軟明文뿐‘ 安安允

蘇克훌 光被四表 格子上下

3. 예서체(훌훌톨體)와한국서예인 

예셔는 전서흘 간소화한 것으로， 대 

전의 약 십분의 2 를 줄이어 간소화 

한 것이 소전이라연 예서는 다시 이 

소전을 간소화한 것요로 볼 수 있다. 

해서〔擔書)에 가까운 것으로 진서(폈 

뽑)라고도 한다. 예서에 대하여는 그 

셔체나 기원에 대하여 여러 젤이 있 

는데 꼭 접어 어느 것이 예서라고 말 

하기 힘들 정도이다. 예서에 대하여 

당나라의 육천서학(六典훌홉擊)의 주에 

기록된 것올 우리말로 알기 쉽게 옮 

기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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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제 5 밴체가 예서에 대한 기톡이다. 아 예 

셔는 청척 (典籍)이냐 표운 주문(奏文) 률파 같은 풍사(公私) 간의 문셔에 낼리 & 

고 있는 서체이다. 유천..2..(奭업홈)가 말하기륨 예셔는 현채의 갱서〈正홈)에 해 

당되는 것이라 하였고， 장회관〈훌훌屬f짧〉은 말하기훌 예셔란 것윤 정 박〈程鍵)이 

창안한 것인뎌11. 01 글자는 오두 진청(置표)이다. 또 이것융진셔라고도하는데 당 
냐라 이전에는 모푸 해자롤 에서라고 하였다. 그렌데 구양칩고륙〈歐陽集古훌훌)에 

는 활분 (j\分)을 찰옷 알고 예셔라 하기도 하였다‘” 

고하였다. 

혐재도 엄격히 따져셔 예서와 팔분체의 구별은 상당히 모호하다. 

우리냐라의 서예인으로셔 신라냐 고려시대에 남아 있는 것￡로는 아 물 

에 소개하기에 척철한 것을 찾지 못하였고， 조션조 말기의 서도 대가 추 

사 김정회의 예셔륨 본보기로 보이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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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회(金正홉)는 우리나라에서 너우나 널리 알려진， 학자요， 운 

장가요， 서예가이다. 근역서화정(樓域書畵徵)에도 다른 사람은 몇 줄의 

소개로 끝났는데， 추사만은 자그마치 .6 쪽에 걸쳐 소상하게 셜영하고 있다. 

호가 수백 가지가 되어 호(號)가 많기로도 이륨 높고， 그의 서화， 특히 

글써는 추사체라 하여 중국 일본 둥지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추사 김정회 (l 786~1856)는 본관이 경주이고 자는 원춘(元春)인데， 호 

는 널리 알려져 있는 추사(秋史) • 완당(玩堂) 이외에 시당(詩堂). 시암， 예 

당， 과파， 노과…둥， 일설에는 100 여 개가 념는다 한다.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병조 참판에까지 이르렀으나， 죄로 몰리어 남￡로는 제주도로 귀 

양 가고 다시 북으로는 북청(北뽑)에까지 유배되어 오랫동안 귀양살아를 

하였다. 경학(짧學)과 금석학(옳石學)에 조예가 갚었다. 24 살 때에 중국 

에 들어가서 옹방강(쳤方鋼). 완 원(院元) 퉁 청나라 학자들과 사귀었다. 

특혀 완 원에게서는 철대척인 지우를 받아서， 그의 호 ‘완당’음 완 원을 

그리는 돗을 호에 반영한 것이라 한다. 그의 특정운 역대 명인의 진적(따 

짧)과 금석문(金石文)의 탁본을 널리 보아서 그의 식견을 크게 넓히었다. 

서법에 관한 것은 그의 문집인 완당전집 (닮堂全훌)과 그의 유묵 가운헤 

에 많이 나타나는데， 해박한 금석문의 지식과， 자신의 깊은 체험에서 우 

러난 것으로 우리나라 역대의 학자들 중 아무도 따롤 수 없는 높은 정지 

에 이르렀다. 

그의 글씨는 구양순을 비롯하여 옹방강의 서풍을 따랐으며， 뒤에는 중 

국의 예서의 필법을 체득하여 예서를 찰 썼고 행서에도 예셔의 운치를 살 

려서 일가를 이루어 추사체라 일컬을 청도다. 

이 글에 실린 글써는 書훨 ‘한국미술전집’ 11 의 도판 104 룰 복사한 것 

인데， 우리나라 금석학의 대가인 엄창순 념의 해설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 

음에 소개한다. 

먼저 위의 혐획(짧훌J)을 일칙션￡로 맞추어 명연율 이루연셔 ‘碩’자 오른쪽 

이마의 위의 한 획은 살싹 우상(右上)융 융리어 변화훌 일으키고， 아래로 여러 

빼침 획을 창치부제(융差不齊)하게 늘어뜨려 소빌(홉密)융 조화시키는 포치(布 

置)를 마련하였다. 각 글자의 결구(結빼)는 전서， 예서 . 혜서. 행셔， 초셔 들을 

모두 혼합해 놓은 수법융 사용하였다. ‘殘’ 자의 아래 文 자와 ‘행. 자의 元운 

전엽(훌法)으로 썼고， ‘홉· 자의 아래의 女는 초서법이다. ‘홈’ 자의 者는 천 

(훌)을 예(짧)로 고친 자원(字源)을 살린 시도(試圖)이다. ‘石’ 자의 口는 획 

법 올 웅용한 것 이 다. ‘훌홉M홉르十六톨훌主A’ 의 행 셔 관(行톨款)윤 예 의 (짧，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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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융 그대로 끌고 나간 펼치임이 푸렷이 보인다. 그의 서법상 수련도 대담하 

거나와 또한 예술켜 천붐융 갖지 않고셔는 확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다. 

위의 글은 예서 횡액(橫願)에 대한 글씨명이다. 글을 쏟 사랍의 솜씨도 

대단하거니와 이 글을 명한 분도 높게 명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서 행 

서(行書) 형액의 글써명도 아울러 덧붙인다. 

形樓lIi動-布흉 文字江河萬古流

이 글씨는 다흔 행셔가 커굴(홉屆)에 힘연 것과는 달리 근엽과 장중올 힘써 

나타냈다. 그러나 일획과 자형 가운데에 전함에셔 말한 한례(뺏짧)의 갱신이 

함묵간(行훌間)에 숭어 있는 것은 여기서도 옴마할 수 있다. 

혔첼蠻3홈홉훨쫓활흉혔 
'~:. 짜r 좋‘ 랩E τ f했 후: 

~'~7i ;혹 흥햄「 훌깨 짧 

4. 해서체와 한국의 명필 

해서는 정셔， 진서， 해례(階績) 들로부르는데， 한나라의 예서체에셔 전 ‘ 

화(轉化)한 것이다. 후한의 왕차중(王次件)이 창안한 것이라고 한다. 얼 

마 뒤에 위나라의 종유(鍾홉)가 하극챔표(賢克健表)를 썼는데， 해서의 쓰 

는 법도률 상셰히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청서의 조종이라고 일캠는 

다. 당나라 때에 와서 그 법식이 확갱되었다. 우리나라의 명펄로는 최 

치원을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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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치 원 (崔敎遠)의 글씨 

신라 때의 학자이며， 문장가이며 서예가로서 검생과 병청할 만한 사랍 

으로 회치원율 들 수 있다. 

최치원의 자는 고운(孤훌)이라고도 하고 해운(海雲)이라고도 하며， 유 

션(簡{山)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문성왕 18 년 (856)에 세상에 태어나서 열 

두 살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18 살 애인 874 년에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하 

였다. 얼마나 대단한 수재인가. 그 때에 중국에서 황 소(黃뿔)란 사랍이 

난리를 일으키었는데， 이 황 소플 청멸하는 토황소격문(討黃與數文)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글에 견출 만한 문창이 없을 정도로 

썩 잘 지은 글이라 한다. 

현재 그의 글써로는 쌍계사(雙훌휴)의 진감국사(협籃國師)의 비문이 남 

아 있는데， 혜동금석총목(海東옳石總目)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갱장왕 왼년 (887) 갱마(丁未)에 세우다. 쌓계사에 있는 진강국사의 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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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자는 정홍(景洪)이고， 석봉은 그 호이고， 본관은 삼화(三和)이다. 

글써로 출세하여 사자관(협字홉)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 

는 외교 운서를 도맡아 썼다. 그의 서법은 조션조 초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먼 조맹부체를 따르지 않고 왕회지체를 배웠다. 그는 사자관ξ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술척인 천분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에 박은 듯 

한 글씨를 많이 썼다. 그러나， 그는 글써를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작자 

(作字)가 완벽하고 아륨다우며， 필력이 강하여 일세의 독보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후세에까지 크게 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에셔 한석봉하연 어린 

아이까치도 알 수 있게 되어 명필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석봉의 글써는 

혜셔체로 거의 표준형에 가까운 것이다. 

5. 행서와 한국의 명필 

행서는 해서를 약간 흘린 셔체로셔 후한의 유덕숭(劉德、昇)이 창안하였 

다 한다. 서단(盡斷)의 행서 조(條)에 보면 

행셔란 것은 후한 예에 영천 사람 유억숭아 창안한 것인더1. 갱셔에셔 약간 

벗어난 셔체이다. 간략하고 껍게 쓰는 례에 옥척율 둔 것으로 글씨와 글쩌가 

흐르는 듯이 셔로 이어지므로 행셔라고 한다. 왕암(王惜)이 말하기를 진(홉) 

나라 이후로 글써롤 풍부하는 사람운 행셔로 이륨율 날란 사람이 많온에. 종 

뀐상(훌元常)이 행 서 률 장 용 사람 중의 하나이 다. 

하였다. 선화서보(효和書讀)의 행셔셔론(行書앓論)에셔는 

예셔법이 세상율 휩쏟 뒤에는 진셔는 너무나 구속이 심했고， 초서는 너무나 

방만하여졌다. 그리하여 진서와 초셔의 중간쯤 되는셔법으로행셔가생기었다. 

이래서 진셔에 가까운 행셔툴 진행(뼈行)이라 하고. 초셔에 가까운 셔체를 행 

셔라 한다. 유역숭이 창안했다고 하는 행셔가 바로 이것이다. 그 셔법은 간연 

하연서도 쪼기 쉬워셔 행셔라고 하는례， 억숭의 문하에셔 이 셔체의 명언이 많 

이 배출되었다. 

이상에서 행서라는 개념과 그 발달 과정 둥의 대체를 이해하였다. 다음 

￡로 우리나라의 행서 명인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1) 신필(神筆)로 이름난 낌 생(金生) 

김 생이 우리냐라의 제일의 영필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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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워낙 옛날 사랑이라 뚜렷한 것은 알 길이 없다. 여기에 그 대강을 소 

개한다. 

검생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의 본전(本傳)과 파한집(破閒集)， 동국이 

상국집(東國李相國集) 퉁에 질리어 있다. 이 중 필요한 것만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김 생은 부모가 한미하여 그 세계(世系)는 알 수가 없다. 신라 성억왕 10 년 

(771)에 태어나서， 어려셔부허 글씨롤 잘 써서 명생융 글써로 벗하여 알았다. 

田遊훌山家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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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특히 행서에 능하여 전통책인 구양 

순 볍의 천통올 깨고 왕희지의 글씨본에서 출발하여， 운치에 풍부한 유려 

한 새로운 틀을 창안하였다. 깅 생과 함께 우리나라의 서성(짧및)으로 받 

들기에 충분하다. 

6. 초셔와 한국의 명필 

일반척으로 말하는 초서는 행서를 다시 흘렴으로 써서， 곡선올 많게 하 

여 빨리 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연리한 서법이다. 글씨를 쓰는 순셔로서 

는 해서 그 다음이 행서， 맨 마지막에 초서의 순서로 배워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초서에서는 이 순서에 따르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 모 

양이 일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초서를 가장 찰 쏘던 사랍의 글씨를 다음에 소개하여 초 

셔의 개념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초서 성인(핀Á) 황기로(黃흉老) 

i!fi. 1옮然詩 賣홉老 李朝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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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로는 본관이 덕산(德山)， 자는 태수(願뿔)， 호는 고산〈孤山)얀데， 

매학갱(悔觀흉〉이라고도 한다. 진사과에만 합격하고， 관계에는 나서지 않 

았다. 그는 초셔툴 찰 써서 초성(草聖)으로 알려져 있다. 용사벼둥하는 

듯한 운훨(運筆)이 한 첨 한 획도 군색함이 없고， 자유분방한 가훈데에도 

쇠힘출과 같윤 힘율 느킬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글써는 ‘짧題’ 가운데에 수록된 것인데 당나라 맹호연 

(굶浩然〉의 ‘옛 친구의 칩을 지나연서(過古A莊)’룡 환 것이다‘ 

(2) 양봉래 (楊運葉)의 초서 

양봉래 (1 517 --1584)의 이름은 사언(上彦)어요， 자는 웅멍(應f뽑)이고 봉 

래(違素〉는 그 호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슐。l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풍채가 신선 같고， 펼 

법은 기고(奇古)하며 챙신한 운 

치룰 풍기고， 그 한서는 청아(淸 

雅)하21로 이릎이 높다‘ 나라 안 

의 영승지로 이릅 있는 데는 모 

조리 관상하였고， 특히 금강산올 

쩨일 좋아하여， 자기의 호도 금 

강싼의 별명인， 봉래로 지었다. 

긍강산에 

짖￡棄흩lf홈元{t洞天 

이란 큰 글씨률 써셔 바위에 

새졌는더1. 01 팡사〈李흩帥‘)는 그 

의 圓뼈훌훌훌훌것어1 서 다옴과 같이 형 

하고 있다‘ 흩흉훌 樓土彦 李朝時ft

내가 일찍아 ‘훌棄뼈몹元化洞꿋’의 글씨률 보니 글자의 회l 는 엇이 있고 자연 

스럽고 찰아셔 홈러 웅칙이는 듯하여 보는 사랑의 운율 어리게 하는머:1 ， 획력이 

도우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주 괴이쩍게 생작하였다. 칙난 해에 금강잔에 놀 

러 갈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안폭통의 누훈 바위 뀌애 새췄는데. 울 

에 씻기어 글써가 많이 마모훤 메다. 판장(홈흉)이나 유산객들이 얘얼 탁본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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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어 가는 바랑에 몇 혜 옷 가서 글씨가 제 모양이 없율 갱도로 갈리었다. 이 

것을 스님들이 자기 마융 내키는 대로 쪼고 다듬고 하기롤 백여 차례냐 하였 

다‘ 그러니 글자 모양만 양봉래의 글써로 납아 있율 뿐이고 그 신기 (神혔)와 

갱팡(精光)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세상 사랍들이 그져 양봉래의 글써 

인 줄만 알고 있으나 애껴한 일이로다. 

지금도 이 글씨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마멸된 글써라도 이것이 살아 웅직 

이는 듯이 생기가 돋는다고 하니 그 펼력이 얼마나 세었는지를 알 수 있 

다. 여기에 실린 것은 ‘大東홉法’에 실리어 있는 것이다. 

활달자재한 초서체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독특한 필세가 엿보인다. 

N. 마 무 리 

이 글은 크게 두 조각￡로 갈라서 풀야하였다. 첫째는 자형에 대해서 이 

고， 둘째는 서체에 대하여서다. 현재 우리 샤회에서는 한자에 대하여 아 

는 것은 적으면서도 꼭 그것을 쓰고 싶어 하는， 또는 써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풍조가 팽배하다. 이런 현실에서 한자의 자형에 대하여 기 

본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정올 세 갈래로 갈라서 풀이하였다. 그 첫째는 

한자의 ￡뜸이 되는 조자 원리나 그 짜임새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보기를 

들어 그 시정을 촉구하였고， 둘째로는 자형이 서로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 

운 것을 몇 가지 보기를 들어 바로 알고 바로 쓰도록 유도하는 데 힘썼 

다. 다옴으로는 약자와 본자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첨 들을 예시하여 약자 

에서 오는 폐해를 논하고 본자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한연， 우리나라에서 혼히 쓰는 여러 서체에 대하여 그 서체의 특정과 그 

서체로써 이름을 떨친 한국 명필에 대하여 그 펼척(筆跳)을 제시하고 아 

울러 그 글써와 글씨를 쓴 사람에 대하여 짤막한 해설을 붙이어 이 방변 

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다만 자형과 서체의 본 

질올 규명하지 못하고 사례 위주로 설명한 결합이 있음을 지척하연서 독 

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口


